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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조 당분간 파업 유보
18일 이후 파업계획 다시 논의 … 새 협상안으로 막판 타결 가능성도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최종 실패로 마무리됨에 따라 당장

파업을 벌일 수 있게 됐지만 당분간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3월16일 대의원대회에서 파업 여부에 대해 논의를 벌였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

다. 노조는 18일 이후에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여부와 시기, 규모 등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대의원대회에서는 “일정 기간을 정해 집중 교섭을 벌이되 정해진 기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그때 가서

파업 여부를 논의하자”는 내용을 두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섭위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협상안을 만들어 사측과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금호타이어도 3월15일 전라남도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회의에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

혔기 때문에 노조 측이 새로운 협상안을 마련하면 막판 타결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18일 광주지법에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한 노조의 견해를 밝힌 후 쟁의대책

위원회를 열어 앞으로의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교섭위원이 협상안을 마련하면 회사 측

과 다시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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